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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방문간호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 282편을 분석하였다. 방문간호 연구는 1993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4

년에서 2018년에는 67편(23.8%)으로 그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문간호 3가지 유형 중 의료기관 

가정간호 관련 연구가 154편(53.5%)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연구주제는 주로 방문간호 서비스(40편, 

13.8%) 및 방문간호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38편, 13.1%)과 관련된 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269편(95.4%)으로 질적연구 9편(3.2%), 혼합연구 4편(1.4%)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으며, 양적

연구 중에서도 조사연구가 177편(65.7%)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방문간호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방문간호 관련 중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노인,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연구동향,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in visiting nursing through an analysis 

of 282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between 1993 and 2018.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has consistently increased since 1993 while it slightly decreased in 2014-2018. Of 

the three types of visiting nursing in Korea, more than 50% of the studies(154, 53.5%) were 

conducted for hospital based home care services. For the research topics, many studies addressed 

visiting nursing services(40, 13.8%) and program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visiting nursing(38, 

13.1%). Also, there were many quantitative studies(269, 95.4%) compared to qualitative(9, 3.2%) or 

mixed methods(4, 1.4%) studies. The study findings suggested the needs for further studies that 

develop programs for patients and strengthen competencies of visiting nurses. Also, more 

experimental, qualitative, or mixed methods study designs need to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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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우리나라의 방문간호 도입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보건정책과 관련

이 있다[1].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

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2], 이는 만성질병, 빈곤, 

자살 및 요양 등과 같은 다양한 노인 관련 문제를 가져

왔다[3]. 특히 질병의 유병 기간 증가로 노인의료비 절감

과 자기 건강관리능력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4].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및 요양에 대한 요

구도가 증가[5]함에 따라 지역사회간호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였다[6]. 이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방문간호가 실시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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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가정에서 의료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로, 크게 1)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 2)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３）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로 구분된다[8].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환자가 병원을 퇴

원한 이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의료비 절감과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

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9].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으로 간호사 외 전문 인력이 건강 취약 가정을 방문하

여 질병 예방,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0].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다[11]. 

각 방문간호사업은 그 목적, 대상, 법적 근거, 인력 

및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고[12.13], 자기 관리 능력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입원 및 시

설입소를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15]시키

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 및 질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

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6]. 

이처럼 방문간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방문간호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종합

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특정 분야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시행된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

은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정리되

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17].

국내 방문간호연구는 1990년대 이후를 시작으로 증

가하였다. 방문간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시도[18]가 

있었으나, 이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관련 연구만을 분석

하여 방문간호 연구 전반에 관한 동향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문간호 연구의 동

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방문간호 실무 및 

연구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방문간호 

연구를 연도별로 고찰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간호 논문의 게재 건수, 학술지 학문분야 및 

종수를 파악한다. 

2) 방문간호 논문의 방문간호 유형(의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

험 가정간호)에 따른 현황을 분석한다. 

3) 방문간호 논문의 연구주제 분포를 파악한다. 

4) 방문간호 논문의 연구설계 및 방법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26년간(1993년∼2018년) 국내 학

술지에 게재된 방문간호 관련 논문을 분석한 서술적 조

사연구로, 학술논문 총 282편을 분석하였다. 

2.2 자료수집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방문간호 관련 논문을 수집하

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www.kci.go.kr)에서 개별 검색어로 ‘방문간

호’, ‘가정간호’, ‘가정전문간호’, ‘재가간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방문간호’로 총 128편, ‘가정

간호’로 총 388편, ‘가정전문간호’로 27편, ‘재가간호’

로 6편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중복된 논문 46편과 

본문 내에 ‘방문’ 또는 ‘간호’ 등의 용어가 포함되었지

만, 방문간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논문을 제외한 

282편을 분석하였다.

2.3 자료분석

국내 방문간호 논문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

별1) 논문 게재 건수, 게재논문 학술지 학문 분야 및 종

수, 방문간호 유형,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론을 정량 분

석하였다. 먼저 방문간호 유형은 의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

양보험 방문간호로 구분할 수 있다[8]. 또한, 논문의 연

구주제 분석을 위해 김소야자와 권보은[18]이 제시한 

가정간호 연구주제 범주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주제의 범주는 크게 1) 방문간호 

요구도, 2)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3) 방문간호 수가, 

1) 최근 26년 동안의 논문을 분석함에 따라 연도별 분석은 

5년 단위로 논문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단 1993-1998

년 중 1994년도는 논문이 발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6년 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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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 5) 방문간호 

사업운영, 6) 방문간호 효과, 7) 방문간호 교육과정, 8)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인식, 9) 방문간호사의 역량 및 

스트레스, 10)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수준 및 삶의 질, 

그리고 11) 해외 방문간호 및 제도 분석으로 구성하였

다. 11개의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는 주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서는 간호학 분야 연구동향 분

석 관련 선행연구[19]에서 제시한 틀을 수정하여 적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

구, 혼합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양적연구는 비실험

연구와 실험연구로 구분하였으며, 질적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내용분석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구분하였

다. 내용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

적으로 간호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2명의 연구자가 논

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활용하여 주제를 분류하였으

며, 상이한 분류결과에 대해서는 논문 본문을 살펴본 

후 이견을 조율하였다. 연구자료는 SPSS 23.0을 활용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도별 게재논문 건수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총 282편의 방문

간호 관련 학술논문 게재 건수를 5년 단위

(1993-1998년은 6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3년에 방문간호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3

년부터 1998년까지 23편(8.1%)이던 연구가 1999년

부터 2003년에는 약 2.2배 정도 증가한 52편

(18.4%)이 출판되었다. 이어서 2004-2008년 67편

(23.8%), 2009-2013년 73편(25.9%)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4-2018년에는 2009-2013

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67편(23.8%)이 출판되었다. 

연도별 게재논문 건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Number of studies published by year

Year    Number (%)

1993-1998 23 (8.1%)

1999-2003 52 (18.4%)

2004-2008 67 (23.8%)

2009-2013 73 (25.9%)

2014-2018 67 (23.8%)

Total 282 

3.2 연도별 게재논문 학술지 학문분야 및 종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학술지 학문 분야를 제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방문간호 논문

이 출판된 학술지 학문 분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82편의 방문간호 논문은 총 15개(간호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물리치료학, 방사선과학, 사회학, 사회과학일

반, 정책학, 사회복지학, 과학기술학, 학제간연구, 역사

학, 전자/정보통신공학, 공학일반, 통계학)의 학문 분야 

학술지에 분포되어 있었다. 

1993-1998년에는 2개의 학문 분야(간호학, 방사선

과학)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되었으나 1999-2003년과 

2004-2008년에는 각각 5개(간호학, 예방의학, 사회학,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의 학문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9-2013년과 2014-2018년에는 각각 10개의 학문 

분야로 다양화되어 출판되어, 방문간호에 대한 다학제

적 관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 있어 1993-1999년에는 1개 

학술지에 방문간호 연구가 출판되었으나 학술지의 종

수는 차츰 증가하여 1999-2003년 4종, 2004-2008

년 8종, 2009-2013년 및 2014-2018년 각각 10종이 

되었다. 연도별 학술지 주제분야 및 종수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Number of journals by disciplinary areas

Disciplinary Area/Year
1993

-
1998

1999
-

2003

2004
-

2008

2009
-

2013

2014
-

2018

Nursing 1 4 8 10 10

Preventive Medicine 2 2 1 4

Rehabilitation Medicine 1

Physical Therapy 1

Radiology 1 1

Sociology 1 1

Social Sciences 1 1 1

Policy Studies 1 1

Social Welfare 1 2 4 2

Science & Technology 
Studies 1

Interdisciplinary Research 2 2

Historical Studies 1

Electronic/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

Engineering Science 1

Statistics 1 2

Total 2 9 14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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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도별 게재논문 방문간호 유형

연도별 게재논문 방문간호 유형은 Table 3과 같다. 

논문에서 다루어진 방문간호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의료

기관 가정간호 154건(53.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업 102건(35.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논문 32

건(11.1%)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의료기관 가정간호 연

구는 1993-1998년에는 21편으로 2004-2008에 43편

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2013년 28편, 2014-2018년 

22편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보건소 방문건

강관리사업 연구는 1993-1998년 2편으로 시작되어 꾸

준히 증가하였고, 2014-2018년에는 35편이 출판되었

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연구는 

2004- 2008년을 시작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방문간호 유형별 개재논문의 변화추이는 Fig. 1과 

같다. 

Table 3. Types of visiting nursing in studies

Year/Types

Hospital based 

home care 

service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s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s 

within Long-term 

care insurance

1993-1998 21 2

1999-2003 39(2) 11(2)

2004-2008 40(2) 20(2) 5(1)

2009-2013 28(1) 30(1) 14(1)

2014-2018 21 35 11

Total 154 102 32

Note. Numeric values in parenthesis refer to overlaps across the three 

types of visiting nursing. The total of five papers addressed more 

than two types of visiting nursing.

Fig. 1. Types of visiting nursing in studies

3.4 연도별 게재논문의 주요 개념

논문에서 다루어진 주요 개념을 분석한 결과, 방문

간호 서비스 40편(13.8%), 방문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 38편(13.1%),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 수준 및 

삶의 질 37편(12.8%), 방문간호 요구도 30편(10.4%), 

방문간호 효과 28편(9.7%), 방문간호 수가 22편

(7.6%), 방문간호사의 역량 및 스트레스 21편(7.3%), 

방문간호 인식 18편(6.2%), 방문간호 사업운영 17편

(5.6%), 방문간호 교육과정 15편(5.2%), 해외 방문간

호 및 제도 분석 19편(6.6%), 기타 4편(1.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 결과, 방문간호 연구 초기인 

1993-1998년에는 총 23편의 논문 중 방문간호 서비

스와 관련된 논문이 3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999-2003년에는 방문간호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15.3%), 방문간호 사업운영(11.5%), 방문간호 인식에 

대한 연구(13.4%)가 주로 수행되었다. 2004-2008년에

는 방문간호 요구도(13.4%)와 방문간호 수가(11.9%),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수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17.9%)가 많았으며, 방문간호사의 역량이나 스트레스

를 살펴본 연구(10.4%)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9-2013년에는 방문간호 

요구도(15.0%), 방문간호 서비스(12.3%), 방문간호 프

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17.8%)%,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 수준 및 삶의 질(12.3%)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으며, 2014-2018년에는 방문간호서비스(19.4%)

와 방문간호 효과(13.9%)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게 수

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게재논문의 연구주제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earch topics of studies 

Research 
topic/Year

1993
-

1998

1999
-

2003

2004
-

2008

2009
-

2013

2014
-

2018
Total

Need of visiting 
nursing

1 5 9 11 4 30

Visiting nursing 
service

8 4 5 9 13 39

Cost of visiting 
nursing 

1 4 8 8 1 22

Program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visiting nursing 

4 8 7 13 6 38

Business operation 
of visiting nursing

3 6 3 3 1 16

Effect of visiting 
nursing

1 3 4 7 13 28

Curriculum of 
visiting nursing

0 4 3 2 6 15

Perception of 
visiting nursing

2 7 4 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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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and 
stress of visiting 

nurse
0 2 7 5 7 21

Health condition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 and 

protector

1 4 12 9 11 37

System for visiting 

nursing in other 

countries

2 3 5 2 2 14

Others 0 2 0 0 2 4

3.5 게재논문 연구방법

방문간호 관련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

과, 대다수가 양적연구(269편, 95.4%)였으며 질적연구

는 9편(3.2%), 혼합연구는 4편(1.4%)으로 양적연구에 

비해 낮은 비율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중에서 비실험연구는 246편(91.4%), 실험연구(유사, 

순수, 원시실험)는 23편(8.5%)으로 나타났고, 비실험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조사연구로서 

전체 비실험 연구 중 177편(71.9%)을 차지하였다. 실

험연구에서는 유사실험연구가 13편(56.5%)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원시실험연구는 2편(34.7%), 

순수실험연구는 2편(8.6%)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의 

경우, 총 9편의 논문 가운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가 4편(44.4%), 그 외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내용

분석, 내러티브, 사례연구가 각각 1편씩(각11.1%) 수

행되었다. 

연도별 분석 결과, 1993-1998년에는 조사연구(14

편, 60.8%)와 방법론적 연구(4편, 17.3%), 문헌연구(4

편, 17.3%)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1999-2003년에는 

조사연구(37편, 71.1%)와 방법론적 연구(7편, 13.4%)

가 증가하였으며, 유사실험연구(3편, 5.7%)와 현상학

적 연구(1편, 1.9%)도 실시되었다. 2004-2008년에도 

조사연구는 65.6%로 전년도인 60.8%에 비해 증가하

였으며, 그 외 2차분석연구(4편, 5.9%), 문헌연구(8

편, 11.9%), 유사실험연구(1편, 1.4%)도 수행되었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근거이론 연구도 수행

되었다. 2009-2013년 및 2014-2018년에도 조사연

구는 여전히 많았으며 원시실험 연구나 유사실험 연

구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절대적인 논

문의 수는 적으나 사례연구, 내용분석, 내러티브 등의 

다양한 질적연구 기법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도별 게재논문의 연구방법 및 설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tudy designs of papers by year

Research method/Year 1993-1998 1999-2003 2004-2008 2009-2013 2014-2018

Quantitative 

study

Survey 14 37 44 41 41

Methodological research 4 7 6 7 2

Second analysis 1 4 9 7

Literature review 4 4 8 2 4

Quasi-experimental design 3 1 3 6

True experimental design 1 1

Pre-experimental design 2 4 2

total 23 51 65 67 63

Qualitative 

study

Case study research 1

Focus group interview 1 1 2

Grounded theory 1

Content analysis 1

Narrative research 1

Phenomenological research 1

total 1 2 3 3

Triangulation study 3 1

Total 23 67 7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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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방문간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6년간(199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

술지에 게재된 방문간호 논문 282편을 연도별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1993-1998년에 23편이던 논문 건수

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2013년에는 73편이 출판되

었으며, 이후 2014-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처럼 방문간호 연구의 양적 증가 추세는 

만성질환 관리 및 요양에 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

라 지역사회 간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5], 이 같은 

맥락에서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간호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주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연구 초기에는 간호학과 방사선 과학의 두 분야

에서만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10

개의 학술지 주제 분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방문간호 관련 연구문제 접근에 있어 다학제적 관

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공학 및 전자/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건강관리

시스템이나 간호과정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20, 

21]가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이용실

태[22]나 이용결정요인[23]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는 방문간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방문간호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종수도 증가

하였으며, 특히 간호학 분야 학술지 종수의 증가가 두

드러졌는데, 이는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간호학 전반

으로 확대되고 다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문간호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연구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35.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11.1%의 순으로 수행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

화는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

로 시작하여 같은 해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었

는데[24], 이후 1993년에 우리나라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5].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1995년 12월, 구 보건소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방문간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

작되었다[16]. 이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연구는 199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경우, 2005년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시행되었다[1]. 이에 2004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가능 수준을 분석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각각의 방문간호사업이 시행된 

시점이 각기 달라 논문 편수만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의

료기관 가정간호나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보다 약 

20년 정도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방문간호 연구주제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분석한 연구(40편, 13.8%)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간호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38편, 13.1%)과 환자와 보호자

의 기능 수준 및 삶의 질(37편, 12.8%)을 살펴본 연구

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방문간호 사업운영, 방문간

호 교육과정과 해외 방문간호 제도 및 분석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가장 많이 수행된 방문간호 

서비스 분야 연구의 경우, 주요 내용이 방문간호사의 

직무나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방문간호 연

구 초기에는 서비스 현황 파악[26, 27], 업무수행 지침 

개발을 위한 서비스 활동내용 분석[28] 등이 이루어졌

다면, 최근에는 분류체계를 이용한 방문간호서비스 분

석[3], 서비스 수행 빈도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9]. 그리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각기 다른 방문간호(의

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

요양보험 방문간호)에서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가 명확

하게 규명되지 않아 역할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한계가 

있어 이들의 직무를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까지 수

행된 바 있다[30]. 

방문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5.3%로 상대적으

로 낮은 비율로 수행되었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간호 이용자의 질병 구조가 다양해

지면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처

방안으로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요구 분석 및 

교육과정 연구[31]가 수행되었다. 방문간호사의 역량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는 방문간호 연구 초기에는 환자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방문간호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

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32]. 

특히 방문간호사는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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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전문

적인 간호 수행이 요구되므로[5] 방문간호사의 역량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간호 연구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연구 초기

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방문간호 논문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 총 282편 

중 대다수인 95.4%가 양적연구였으며, 질적연구 3.2%, 

혼합연구 1.4%로 질적연구와 혼합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적 연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적연구의 비실험연구 내에서 조사연구가 65.7%로 대다

수였으며, 대부분이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현

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방문간호가 실시되면서 조사

연구를 통해 방문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

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한 중재연구나 혼합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양적연구의 실험연구에서는 유사실험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간호연구 실험

연구의 대부분이 유사실험으로 보고된 최명애[33]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 분야에서 대부분의 실험

연구가 인간 대상이므로 실험실 연구에 비해 무작위 배

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대상자 모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34] 주로 유사

실험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질적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포커스 그룹 인터

뷰이며, 연구 대상은 주로 방문간호사나 방문간호 관리

자, 방문간호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은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춤간호 경험을 

탐색하기도 하였으나[35], 주로 방문간호 관리자를 대

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현황[36], 활성화 방안[37]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간호 이용자를 대상으로 삶의 경험

[38]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상

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게재되었다.

현재까지 수행된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에 비해 편수

가 매우 적고, 주제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질적연구

는 계량화된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 접근

으로 모색된 연구방법으로 인간의 현상 이면의 심층적

인 구조와 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39]. 또

한 간호학은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40]. 우

리나라보다 방문간호가 먼저 시작된 일본 등의 해외에

서는 방문간호사의 간호 경험, 어려움, 협력적 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근거이론, 내용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

을 이용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41-43]. 따라서 

국내에서도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이용자, 보호자 등 

연구 대상과 주제를 확대하여 다각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적, 질적, 혼합 등의 다

양한 연구설계를 적용한 균형 있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18년까지 26년간 국내에

서 수행된 방문간호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 간호학을 비롯한 타 학문분야에서 방문

간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방문간호의 3가지 유형 즉, 의

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

요양보험 방문간호 영역 모두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관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유형의 방문간호 연구가 시작되고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연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

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방문간호 교육과정이나 해

외 방문간호 및 제도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많이 수행된 주제 분야는 그만큼 시

의성이나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연구가 상대적

으로 적게 수행된 분야는 추후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

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방문간호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 분석 결과, 양적 

연구가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에 비해 많이 수행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도 비실험연구인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

은 특징이 있었다. 질적연구나 혼합연구도 일부 수행되

기는 하였으나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

적 연구는 상호보완적임을 감안할 때, 추후 방문간호 

영역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보다 활발

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문간호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문간호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후

속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다. 이상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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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순

수실험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중재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방문

간호사와 이용자 외에도 보호자에게 연구범위를 확대

하고, 양적연구에 외에 질적연구, 혼합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방문간호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

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

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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